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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018년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비동거 자녀가 1인 이상이고 연구 변수에 결측

치가 없는 4,1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음주, 비동거 자녀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1%였다. 자녀 결속을 중심으로 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영위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는 것보다 노인의 삶의 위로가 되고 관계의 연속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연락 빈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 있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 성공적 노화, 자녀 결속, 근접성, 만남 빈도, 비대면 접촉 빈도

Abstract This study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data of the 7th Aging Research Panel in 2018, 4,106 people 

over 65 years of age who had at least one non-living child and no missing values in the study variables were 

enroll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ssove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among 

elderly included age,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pouse, education level, housing type, subjective health, 

exercise, alcohol drinking, and non-face-to-face contact frequency with non-cohabiting childre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was 24.1%. In order for the elderly to achieve successful aging, centering 

on child ties, the frequency of non-face-to-face contact, which can comfort the elderly's life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life in a continuous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han having children live close and 

meet frequently. Based on this study, various strategies are needed for the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eople 

who are socially isolated due to concerns about COVID-19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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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20.3%, 2067년 46.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이와 같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전 생애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구변화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점검, 개인적인 측면

에서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노년기의 질병과 쇠약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은 1986년 미국 노년학회 연

례회의에서 소개된 이후[3]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

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4-6]. 이 중 Rowe와 Kahn[7]

의 성공적 노화 개념은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다[8]. Rowe와 Kahn은 성공적 노화

를 위해서 질병과 장애 예방, 신체·인지적 기능 유지,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성공

적 노화 구성 요소는 서로 위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

으며 질병 관련 위험성이 없으면 높은 수준의 정신적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가 쉽고, 신체적 정

신적 기능 유지는 삶에 대한 활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성공적 노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구성 

개념으로 통합적인 성공적 노화 모델을 제시하였다[9].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

화 이론이 전일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

고[10], 가족 관련 요인 즉 자녀와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1]. Rowe와 Kahn도 과거에 그들이 설명한 성공적 

노화 개념을 넓혀야 함을 강조하였고 서구의 문화적인 

기반에 근거를 둔 것임을 인정하였다[12]. 그럼에도 불

구하고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는 이유는 성공적 노화 수준을 영

역별 점수로 측정하여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

고 정책입안자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영역별로 노인들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족 관련 

요인은 노인부양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13].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

으로 이어진다고 여기며 삶의 많은 영역이 자녀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자녀는 비공

식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로써 노년기에는 성인 자녀와

의 관계가 그 어느 생애 발달단계보다 돈독하다. 특히 

현대의 노인 세대는 전통적인 부모 자녀관을 갖고 있으

므로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이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9]. 그러나 2018년 통계청 자

료에 따르면 노인가구 72.4%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

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같이 살고 싶어서 자발적

으로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23.3%에 그치고 있다

[15]. 이는 자녀동거가 곧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으로 이

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고,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16]. 이런 시

대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를 의미하는 결속감은

[17]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9,18,19], 대다수의 연구에서 세대 간 접촉은 부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9,20,21].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년기의 

약화된 경제력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되기 쉬

운 상황에서 자녀의 독립은 소홀한 관계로 이어지기 쉬

우므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노인들

의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예측되나 

이들 요인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이하 COVID-19)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노인의 삶의 영역과 삶의 질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비대면 돌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2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owe와 Kahn의 질병과 

장애 위험 요소,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요소, 사회

활동 요소에 비동거 자녀와의 결속력이 65세 이상 노

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개념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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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자녀 결속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여

부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비율 및 하부영역별 비율

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비동거 자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

적 노화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8년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

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자녀 결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정보원에서 조사한 2018년 제7

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연

구패널 조사는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특

성 및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하고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

회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설문내용은 가구 

배경, 인적 속성, 가족, 건강, 고용, 주관적 기대감과 삶

의 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국민 중 임의 표집으

로 조사하였다.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면접원이 가

구를 방문하여 대인 면접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통계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33602호)에 근거하

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7차 기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6,940명 중 65세 이상이면서 동거 자녀가 없는 

노인 중 성인 자녀가 1인 이상이고 연구 변수에 결측치

가 없는 4,1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자료는 이미 생성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

하는 연구에 해당하므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e-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면제(PO1-202006-22-016)

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고용조사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하

여 연구자 정보 및 이용목적을 밝히고 제7차 고령화연구패

널 조사 결과와 설문지, 코드북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흡연, 음주를 사용하였

다. 연령은 65세∼74세, 75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혼인 중’,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

종’, ‘결혼한 적 없음’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여 ‘혼인 

중’은 ‘배우자 유’,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혼한 

적 없음’은 ‘배우자 무’로 재분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

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교 졸업 이상’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거 형

태는 ‘본인 소유’,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

는 월세’, ‘기타’로 조사된 문항을 ‘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매우 좋음’, ‘좋

음’,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쁨’으로 조사된 문항을 ‘좋

음’, ‘보통’, ‘나쁨’으로 재분류하였다.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 운동은 ‘예’,  ‘아니오’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

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에 ‘예’, ‘아니오’로 조사된 문

항을 사용하였고 음주는 평소 음주 여부에 ‘예’, ‘아니오’

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2.4.2 자녀 결속

자녀 결속은 비동거 자녀와의 근접성, 만남 빈도, 연

락 빈도를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와의 근접성

은 ‘1.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부터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이상’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에서 4로 조사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녀와의 만남 빈도는 ‘1. 거의 매일’부터 

‘10. 만나지 않음’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에

서 10으로 조사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녀와의 

연락(전화, 편지, e-mail, 화상통화 등) 빈도는 ‘1. 거의 

매일’부터 ‘10. 만나지 않음’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1에서 10으로 조사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2.4.3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는 Rowe와 Kahn[7] 이론을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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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장애를 피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

능을 유지하며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성공적 노화라고 하였다. 

세부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를[2,17,23,24]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성

공적 노화로 정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3.1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영역은 만성질환 개수로 측

정하였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의 8개

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2] 만성질

환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영

역에서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2.4.3.2 인지적, 신체적, 심리적 영역

인지적 영역은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 점수

를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18] 

MMSE-K 점수가 24점 이상인 경우 인지적 영역에서

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신체적 영역은 일상생활

능력 측정 도구(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와 도

구적 일상생활능력 측정 도구(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로 조사된 항목을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2] ADL 항목과 IADL 항

목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심리적 영역

은 단축형 우울 측정도구인 CES-D 10(10-Item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CES-D 10은 노인·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 CES-D20 문항 중 축약·번한 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도구로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가진

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23] CES-D10 점수가 4

점 이상이면 우울로 정의하였으므로 3점 이하인 경우 심

리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2.4.3.3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영역은 노인의 직업, 종교, 친

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고 있는 모임(종교, 계

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행연구[23]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 변수 중 

2개 이상 참여 시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WIN 22.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적인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여부는 χ2-test, 비동거 자

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

과 같이 성별은 여성이 2,419명(58.9%), 75세 이상

이 2,221명(54.1%),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793명(68.0%)으로 많았다.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가 2,275명(55.4%), 주거 형태는 자가를 

소유한 경우가 3,552명(86.5%), 주관적 건강은 보

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840명(44.8%)으로 많

았다.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2,814명(68.5%) 흡연 

여부는 흡연하지 않은 경우가 3,837명(93.4%), 음주 여

부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3,117명(75.9%)으로 많

았다.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흡연, 음주로 나타났다(p<.001). 성공적 노화를 충

족한 비율은 여성 50.5%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48.76, p<.001). 연령은 

65세∼74세 노인의 비율이 65.6%로 높았으며(χ
2=259.54, p<.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0.1%로 배

우자가 있는 경우 성공적 노화를 충족한 비율이 유의하

게 높았다(χ2=110.32, p<.001).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가 36.0%(χ2=256.32, p<.001), 주거 형태는 자기 소유

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90.6%(χ2=29.34, p<.001), 주

관적 건강은 보통인 경우가 52.0%(χ2=439.76, p<.001)

로 성공적 노화를 충족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운동

을 하는 경우가 56.0%(χ2=120.88, p<.001), 흡연(χ
2=12.90, p<.001)과 음주(χ2=93.73, p<.001)는 하지 

않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를 충족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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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106)

Category n (%)

Successful aging
(n=1,179)

Usual aging
(n=2,927) χ2

(p)
n (%)

Gender
Male 1,687(41.1) 584(49.5) 1,103(37.7) 48.76

(<.001)Female 2,419(58.9) 595(50.5) 1,824(62.3)

Age
　

65-74 1,885(45.9) 774(65.6) 1,111(38.0) 259.54
(<.001)≥75 2,221(54.1) 405(34.4) 1,816(62.0)

Spouse
　

Yes 2,793(68.0) 944(80.1) 1,849(63.2) 110.32
(<.001)No 1,313(32.0) 235(19.9) 1,078(36.8)

Education
　
　
　

≤Elementary 2.275(55.4) 424(36.0) 1,851(63.2)

256.32
(<.001)

Middle school 701(17.1) 274(23.2) 427(14.6)

High school 826(20.1) 346(29.3) 480(16.4)

College≤ 304(7.4) 135(11.5) 169(5,8)

Housing type
　
　

Self-owned 3,552(86.5) 1,068(90.6) 2,484(84.9)
29.34
(<.001)

Leased 240(5.8) 55(4.7) 185(6.3)

Rented on a monthly basis & others 314(7.7) 56(4.7) 258(8.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771(18.8) 398(33.8) 373(12.7)
439.76
(<.001)

Usual 1,840(44.8) 613(52.0) 1,227(41.9)

Unhealthy 1,495(36.4) 168(14.2) 1,327(45.4)

Exercise
Yes 1,292(31.5) 519(44.0) 773(26.4) 120.88

(<.001)No 2,814(68.5) 660(56.0) 2,154(73.6)

Smoking
　

Yes 269(6.6) 103(8.7) 166(5.7) 12.90
(<.001)No 3,837(93.4) 1,076(91.3) 2,761(94.3)

Drinking
Yes 989(24.1) 404(34.3) 585(20.0) 93.73

(<.001)No 3,117(75.9) 775(65.7) 2,342(80.0)

3.2 성공적 노화 비율

성공적 노화 비율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하위

영역을 모두 충족하여 성공적 노화로 분류된 대상자

는 28.7%로 나타났다.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영역

을 충족한 노인은 3,220명(78.4%)이었다. 인지적 

영역을 충족한 노인은 2,324명(56.6%), 신체적 영

역에서 ADL을 충족한 노인은 3,803(92.6%), IADL

을 만족한 노인은 3,432명(83.6%), 심리적 영역을 

충족한 노인은 2,169명(52.8%)이었다.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충족한 노인은 3,570명(86.9%)이었

다.

Table 2.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Aging (N=4,106)

Domain n(%)

Absence of diseases 3,220(78.4)

Cognitive function 2,324(56.6)

Physical function
ADL 3,803(92.6)

IADL 3,432(83.6)

Mental function 2,169(52.8)

Active engagement 3,570(86.9)

Successful Aging 1,179(28.7)

3.3 대상자의 비동거 자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

적 노화 차이

대상자의 비동거 자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

도는 성공적 노화 그룹의 경우 7.73±1.48점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t=5.329, p<.001). 근접성과 만남 

빈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Levels of solidarity with adult children 

according to successful aging       (N=4,106)

Category

Successful

aging

Usual 

aging range
t

(p)
Mean±SD

Proximity 2.30±0.89 2.28±0.88 1-4
0.743

(.458)

Face-to-face 

meeting frequency
5.27±1.73 5.16±1.69 1-10

1.931

(.054)

non-face-to-face 

contact frequency
7.73±1.48 7.45±1.62 1-10

5.329

(<.001)

3.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Table 4와 

같다. Hosmer Lemeshow 검정 결과 p=.742로 나와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Nagelkerke R2=.24로 본 모형의 설명력은 24%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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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 운동, 음주,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로 나

타났다. 65∼74세의 노인이 75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88배 높았고(p<.001) 배우자

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에 비해 초졸 이하의 학력일 경우 성

공적 노화 가능성이 0.5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중졸과 고졸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

상태는 월세 및 기타의 형태에 비해 자가를 소유한 경

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p=.010) 전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주관적 건강을 ‘나쁨’으로 느끼는 경우에 비해 ‘좋음’

이거나 ‘보통’으로 느끼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5.19배, 2.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

능성이 1.54배 높았고(p<.001), 음주하지 않는 경우에 비

해 음주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32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3). 자녀와의 결속 중 비동거 자녀와

의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0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7). 성별과 흡연은 성공적 노

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Variables Category OR 95%CI p

Gender
Male .903 0.750∼1.089 .285

Female 1.00

Age

　

65-74 1.880 1.600∼2.208 <.001

≥75 1.00

Spouse

　

Yes 1.324 1.091∼1.606 .004

No 1.00

Education

　

　

　

≤Element

ary
.540 0.404∼0.721 <.001

Middle 

school
.972 0.719∼1.313 .852

High 

school
.982 0.736∼1.311 .902

College≤ 1.00

Housing 

type　

　

Self-owne

d
1.538 1.108∼2.135 .010

Leased 1.424 0.901∼2.251 .131

Rented on 

a monthly 

basis & 

others

1.00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5.187 4.135∼6.506 <.001

Usual 2.863 2.353∼3.484 <.001

Unhealthy 1.00

Regular 

exercise

Yes 1.537 1.312∼1.801 <.001

No 1.00

Smoking

　

Yes 1.252 0.928∼1.688 .141

No 1.00

Drinking
Yes 1.322 1.102∼1.587 .003

No 1.00

non-face-to-face 

contact frequency
1.064 1.011∼1.119 .017

Goodness-of-fit 

test:Hosmer-Lemeshow 
χ2=5.15 df=8, p=.742

Correct Prediction(%) 75.1

Nagelkerke R2 .24

4. 논의

본 연구는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

에 따라 연구되고 있는 개념인 성공적인 노화를 Rowe

와 Kahn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 요소에 비동거 자녀와

의  결속력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음주, 자녀와의 비대면 

연락 빈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공적인 노화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18,25].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되므로 급증하

고 있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년기 삶을 위해 개인

이나 국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공적인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19]와 유사하며 배우자의 유무는 우리나

라 노인에게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보고되었다. 부부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얽매

이지 않고 서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교류하고 상호

작용을 원활히 할 때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었다

[26].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할 때 부

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난 선행연구는[19]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

과를 지지해 준다. 이 같은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화에 따른 적응 능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

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해석된다. 이에 노인들의 교

육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정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 수준의 영

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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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후 연구를 통해 교육 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

화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주거 형태는 자가를 소

유한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거 형태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주거 형태

가 자가인 경우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27],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집은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성취와 지위

를 표현해 주는 것뿐 아니라 은퇴하여 대부분의 시

간을 보내는 곳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

문에[2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양한 삶의 

활동 기회가 높아져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29].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 상

태, 연금, 저축, 소득 유형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 상태와 성공적 노화 관계는 선행연구

[18]와 유사한 결과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성

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Lee 등[30]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

구 대상자 평균 연령이 45.7세의 중년 여성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스스로 전반적 건강에 대한 만족감

을 평가하는 것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증진 행위는 질병 예

방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변화 시켜 기능 장애를 최소

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

가 있다[31].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 수준이 높

을수록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은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32]. 이는 긴 노년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증진하는 노인 체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노인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여 자

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개입이 필요하

며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 수준을 고려한 운동프로그램

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흡연은 유의하지 않았고 음주는 예상과 다

르게 음주를 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음주가 오히려 우울을 줄인다

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33]. 음주와 성공적인 노화와

의 관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며 노인이 처한 신체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비동거 자녀와의 결속력 중 비대면 연

락 빈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 Kim [9]의 연구에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근접성, 

대면 만남의 빈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고 전화나 메일 등의 비대면 연락 빈도는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

다. 제5차 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거주 근접성의 

경우 자녀가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거주한 

부모보다 그렇지 않은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 세대 관계에서 비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34]. 

반면 비동거 자녀와의 대면접촉이 부모의 생활 만족도

[9], 우울감[20,2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35]에 영향

을 미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공

적 노화 관련 변인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가족의 형

태보다 가족의 기능 상태가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주

요한 변인이라고 분석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겠다[36]. 본 연구 결과 노인들은 노후를 자녀

와 대면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화나 메일, 영상

통화 등의 비대면 연락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면접촉(만남)은 명절, 제

사, 생신 등 관례적인 집안 행사를 계기로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고 물리적인 거리에 제약을 받지만, 비대면 

접촉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대 간 정서적 친밀감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

일 것이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세대 간 접촉 

그 자체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와의 접촉 빈

도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이

에 가족 지지적 체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대해 더

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는 

COVID-19로 인해 감염병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감염병 시대에 노인은 감염 취약계층으로 현저하게 높

은 확진율과 사망률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강력하

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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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요양 시설은 코호트 격리를 받거나 면회 금지 

등이 이루어졌고, 직장에서 은퇴하여 이미 사회적, 경제

적 활동 범위가 좁아진 건강한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있다[37].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조치지만, 이러한 선택이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

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재난 상

황에서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COVID-19는 비말, 직접 접촉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전파를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38]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사회서비스 개념을 

비대면 교육, 영상 통화, 온라인 모임 등 공간의 제약 

없는 비대면 공간으로 확장시켜 모바일 및 PC 등 디지

털 기기 사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 계층이 되지 않고 변화

하는 정보기기와 정보 활용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상된 디지털 활용 능력

은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참여, 자녀와 자유로운 

영상 통화, 전화 통화, 문자 보내기 등으로 사회로부터

의 고립을 피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매주 

요일을 정하여 한 번 혹은 그 이상 전화하기 등의 비대

면 부모 사랑 캠페인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결속력 

강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도 

자원봉사 조직과 결연을 통해 정서적 지지 체계를 형성

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길어진 기대수명

으로 인해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 현실

을 반영하여 성공적 노화에 주목하였고,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음주, 자녀와의 비대면 연락 빈도가 성공적인 노

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녀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는 것보다 노인의 삶의 위로가 되고 관계의 

연속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잦은 비대면 만

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COVID-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의 비대면 접촉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이 노년기의 성공적 노

화에 유의한 요소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노년기의 노인

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올 노후를 준비해야 하

는 다른 발달단계에도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

을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

으려는 현시대의 젊은 층들이 노년기에 자녀의 중요성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므로 기존의 원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을 

분석에 추가할 수 없고 연구 자료가 방대하여 하나의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많지 않아 변인의 구성타당

도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객

관적이고 적절하게 성공적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다른 이론 또는 개념 분석을 근거로 

다른 차원의 성공적 노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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